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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9 - 제 75 호   

자녀 사랑하기 제 9호
우리 아이의 정신적 어려움, 조기에 파악하는 방법

- 양극성장애, 조현병 편 -

● 사례 1 ● 

승민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이사해서 새로운 학교
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승민이는 우울해하며 쉽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또 공부에 집중을 못 하면서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잠도 잘 못 자고 두통
도 자주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승민이가 6월이 되면서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기분이 한결 낫다고 하더니 유
튜브 스타가 되겠다며 백만 원이 넘는 컴퓨터와 음향기기를 사달라고 조르고, 답답
하다며 새벽에 밖으로 나가기 일쑤입니다. 이전엔 관심 없던 컴퓨터 관련 책을 여러 
권 사서 새벽까지 읽고 메모도 해 놓는데 부모님이 보기엔 그 글이 횡설수설하네요.
 

승민이는 왜 이럴까요? 

  승민이는 괜찮은 건가요?Q 
승민이는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했다가 조증으로 바뀐 상태로 의심됩니다. 
우울증과 조증은 양상이 매우 다르죠. 

우울증 

vs 
조증

✔우울하거나 즐겁지 않은 기분 ✔들뜨거나 예민한 기분
✔에너지 저하  ✔에너지 상승
✔우유부단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자신감 저하 ✔자신감 상승

  원래 사람들은 모두 기분 기복이 있지 않나요? 특히 청소년기는 더하고요. Q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고 아닐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과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노력해도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 
✔우선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량과 수면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 2 -

● 사례 2 ● 

선영이는 원래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2학기 들어 단짝 친구와 싸우고 부쩍 말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더니 물건 버리는 것이 아깝다며 집에 쌓아 놓거나 길에서 물건을 주
워오기도 했습니다. 티브이를 보다가도 멍해지고 대화 중에도 생각이 끊긴다며 답답
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갑자기 밤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물건을 던져 부모님이 놀라 
왜 그러는지 물으니, 선영이는 2학기 들어서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으며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고 지금은 자신을 흉본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부모님이 듣기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선영이를 설득해도 여전히 흥분상
태입니다.

 
선영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선영이는 괜찮은 건가요?Q 
선영이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조현병의 경우 10대부터 발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정 관심사에 몰두하거나 이전보다 집중
력, 기억력이 감소하며 생각이 논리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구증상이라고 하며 본격적인 
증상으로 발병하면 크게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양성 증상
✔환각: 환청(사람은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거나), 환시(귀신이 보이는 현상 등)
✔망상: 피해망상(나에게 해를 끼친다), 관계망상(나와 관련이 있다) 등

음성증상 
✔무표정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기분

  일시적으로 가위에 눌리면 귀신 같은 게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속상할 때는 다 나를 싫어한다고 느낄 수 있고요. 

Q 

네, 가위눌림이거나 잠결에는 환각 증상을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친구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의 일상생활 중에 환각 증상을 경험하거나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
은 느낌이 드는 것’과 ‘틀림없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Q 
✔우선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물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성장애와 조현병 모두 10대 후반에 발병을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2019년 12월  호남제일고등학교장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했습니다.


